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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작물의 농업노동력 투입 실태 및 효율적 이용방안 

이지은1*, 정상택1, 김연하1

1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전략사업실

[서론]

주요 작물의 작업단계별, 경영규모별 농업노동력 투입 실태를 분석하여 노동력이 집중되는 시기를 도출하고, 인력지원센터

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농업노동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 데이터(2005~2015년)를 이용하여 사과와 고구마, 가을배추의 작업단계별 자가노동과 고용노동 

투입실태를 분석하고, 지역별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조직현황, 농작업자 모집 및 인력배치, 사후관리, 임금 결정 체계 등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품목별 농업노동력 투입실태를 분석한 결과 사과는 열매솎기(5~6월), 반사필름 및 잎따기(8~10월), 수확(8~10월) 시기에 노

동투입량이 가장 많고, 고구마는 아주심기(5~6월), 수확(10월), 선별 및 포장(10~11월) 시기에, 가을배추는 아주심기(9월), 수

확(10~11월), 선별 및 포장(10~11월) 시기에 노동투입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구마의 재배면적이 3.0ha 이상인 

농가와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1.5ha 이상인 농가는 고용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사과의 경우 재배면적이 3.0ha 이상인 

농가의 자가노동 투입 비율이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자가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지역별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주요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남 거창군과 합천군은 운영형태를 사회적협동

조합으로 전환하여 농가와 농작업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참여농가와 농작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었다. 둘째, 농가와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근로기간별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운영함으로써 장기간 근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노동투입이 상이한 품목별로 수요가 집중되는 시

기에 인력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농가에게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6개월~1년 동안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인력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지자체장의 의지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협조도가 높고,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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